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묵상은 역동적인 것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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묵상 이란 말의 원뜻은 지저귀다 말하다 경영하다 도모하다 심지어 으르렁거리“ ‘ ’, ‘ ’, ‘ ’, ‘ ’, ‘「 」

다 이다 그리고 그것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그 율법의 뜻을 되새기는 행위를 뜻하는’ .

것이다.”

묵상 의 뜻1. ‘ ’

대개 묵상 이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고요히 눈을 감고 명상하는 사람의 모‘ ’

습니다 침묵과 고요다. .

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 은 이런 정적인 이미지를 넘어선다 우리가 묵상 에 대해‘ ’ . ‘ ’

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본문으로 꼽는 두 구절 시 수 만 보아도 그렇다( 1:2, 1:8) .

우선 이 두 구절 시 수 에 쓰인 묵상 이란 말의 히브리어 단어 하가 를 살펴볼 때( 1:2, 1:8) ‘ ’ ‘ ’ ,

이 하가 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듯이 단순히 침묵하며 고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‘ ’

지 않는다.

그 말의 원뜻은 지저귀다 말하다 경영하다 도모하다 심지어 으르렁거리다 이다‘ ’, ‘ ’, ‘ ’, ‘ ’, ‘ ’ .

그러므로 시편 편과 여호수아서 장에서 율법을 묵상한다는 의미는 최소한으로 말해도 낮1 1 ‘

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그 율법의 뜻을 되새기는 행위 를 뜻하는 것이다’ .

적극적 의미의 묵상2.

그런데 앞서 말한 두 구절을 그 각각의 문맥 에서 볼 때 묵상에 대한 더욱 적극적(context)

인 의미를 깨닫게 된다 즉 시편 기자는 복있는 사람이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.

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 라고 말하기 위해 강력한 문학적 대조기법을 사용하고 있( 1:2)

다.

그래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라는 자기‘ ’, ‘ ’, ‘ ’

중심적 시대정신의 복판으로부터 과감히 출애굽적 결단 좇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- ‘ ’, ‘

며 앉지 아니하고 할 뿐 아니라 시 이제는 마치 가나안에 들어서서 오로지 하나님’, ‘ ’ - ( 1:1),

의 율법을 삶의 지성소에 두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결과로 늘 푸른 나무로 성육

화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묘사하는 시 것이다( 1:3) .

묵상은 영적승리의 힘3.

그러고 보면 묵상하는 삶이란 세속적 세계관과의 치열한 영적전투에서 승리케 하고 복된

삶의 정상에까지 이르게 하는 힘인 것을 알 수 있다.



또한 여호수아서 장 절의 말씀을 볼 때 묵상 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얼마나 타당한 것1 8 ‘ ’

인가를 잘 보여준다.

왜냐하면 이 본문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당시 고대 근동의 세속적 우상적 세계관의 본산이,

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고 드디어 수세기 전,

아브라함에게 언약된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할 구원사의 획기적인 시점에서 주어진 말씀이

다.

그런데 이 위대한 여호와 전쟁이 극한적 긴장 속에서 율법 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‘

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는 행위는 그 어떤 칼이나 창보다 강력한 전쟁의 힘이요 가나안 시온’

에 이르게 하는 형통의 원리로서 제시되기 때문이다.

이로 보건대 묵상 이란 세속적 삶의 중심축으로부터 사람을 이끌어 낼 뿐 아니라 더 나아‘ ’

가 하나님 중심의 복된 땅에까지 이르게 하는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강력이요 그 원천인

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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